
한 나라의 충신이 죽으면 그 분에 대한 뒷이야기가 남듯이 여기에 적으려는 이정렬씨 또한
누구 못지 않은 우리나라의 충신이었으며 우리 나라의 큰 인물이셨다 좀 더 일찍 태어나, .
그분을 뵙지 못한 것을 한하며 이야기로서 들은 것들은 미숙한 글로나마 적어 보려 한다.

이정렬 선생은 예안이씨로 호는 퇴호 서기 년의 시대인이며 출생지는 충남  , 1865 1949∼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이다 선생은 부지런하고 강직 하시기 때문에 많은 요직을 거치시게.
되었는데 끝내는 그 벼슬이 참판에까지 이르시게 되었다 선생은 판서직이었으나 왜놈당시.
직이라 하여 그전에 벼슬인 참판으로 강등하여 행세했고 또 단발령과 을사조약 등이 마음에
맞지 안하여 상소문을 수차 임금께 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퇴직하시고 일제의 침략이
날로 우리 강토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온 천하에 못된 것 만을 행하고 또한 우리나라 정치가
날로 어지러워 감히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개탄하시어 조정에 입관시에 말을 거꾸로 타
시고 낮에 등부을 밝혀 들고 우리나라 조정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어두우냐 고 하시며 임" ?"
금님 안전에서 바른 말을 하시며

차라리 살 먹은 어린애 죽는 꼴은 볼지언정 나라 망하는 꼴은 차마 못보겠다 하시면  " 3 ."
서 벼슬에서 사직을 하시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셨다 한나라의 백성된 도리로서 나라일을.
걱정하는 일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간신이었더라면 정세야 어찌 됐든 듣기 좋은
말로 임금의 환심을 사려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충신의 진정한 용기와 의를 볼 수 있.
을 것이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낮에는 산과 들에 나가 나무도 하고 약뿌리를 캐면서 전답. ,
을 보살피면서 농사일에 임하고 야간으로는 정사계책을 쉬지 않고 고심하면서 왜놈을 물리
칠 고심 연구 끝에 본가에서 십여리 떨어진 부지에 칠은사 라는 조그마한 암자를 건립하고" "
각처에서 충의의 뜻이 있는 동지 일곱 사람을 모아 총사가 되어 한달에 일회씩 모임을 갖고
국사를 의논하는 일에 노심초사하며 게으름이 없으셨으며 특히나 왜놈을 해인 이라 즉( )海人
미천한 물고기라하여 왜놈을 비유하여 낚시질하러 가자는 것으로 아주 멸시하고 종멸하는
말로써 신호와 비밀 암호로서 통용되었고 사람을 고기로 보았다는 것이 아주 이색적이라 할
만치 예나 이제나 변함없는 왜놈들의 인간답지 않은 행동 우리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증오,
에 찬 말로 표현한 것은 우리도 일본인들을 다시 생각게 하는 역사적인 현실이라 본다 날.
로 심각해 가는 일본의 침략을 비분강개한 나머지 식사를 수일 전폐하시기도 하고 말로 형
용못할 만큼 걱정을 하며 국모를 살해한 철천지 원수를 갚을 길을 의논하고 때로는 왕에게
무려 여통에 달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왕 면전에 나가 얼굴을 맞대고30
죽기를 한하고 시간 정도나 직언을 연하니 왕이 노하여 극형에 처하라는 명이 이르렀는데1
여러 대신들과 충신이 간하는 바에 의하여 간신히 극형을 모면했으며 당나라의 이선감이와
같다고 연삼일이나 신문에 게재 되었다 또는 독립투사에게 약간의 군자금을 조달하며 지원.
하기도 하고 각처의 애국지사에게 상황의 실태를 통문으로 돌려 그들의 애국심에 부채질도
하였고 진퇴에 유익한 정보연락을 취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일본헌병이 몰래 마루밑.
에 숨어 들어 발각된 후로는 요시찰인이라 낙인이 찍혀 일본헌병이 매일 집에 와서 감시하
여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았다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 쓰려고 장만해 놓았던 장검과 중.
검 단도가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일본헌병의 감시아래 집안에 감금 되어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한가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회유정책을 끝까지 물리치셨다.
그러던 중 고종이 친서로 수차 입궐하라는 서찰을 보냈으나 입궐하지 않고 상소문만으로 정
사에 대하여 본인의 뜻과 의사를 표시할 따름이었다 왕은 강직한 충신의 말을 받아 들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원명 이중정을 곧고 맵다는 정렬로 바꾸라는 명을 내려 이름을 이정' ' ' ' '
렬로 바꾸게 되었다 이같이 충의심이 강한 그는 일찌기 고종으로부터 가옥 한채와 동' . (4 80
평의 큰 고택 현존 은잔 네개와 관복 일구 또 관복감 일구 일심사군 퇴호거사 라는 호를, ) " "
하사받았고 만년에는 후배양성에 힘을 모아 많은 현인을 배출해 냈다 제자들로서 현재 칠.
십 팔십이 넘는 분들이 생존해 있다 노소 합하여 차례를 올린다 또 칠은사 사당위장을. .∼
모신데는 일년에 일회씩 칠인자손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낸다 독서에는 부지런하고 일신의.
영화에는 검소하며 육경책을 통하여 베풀어 토대로 삼으라 또 선한 것을 들려주고 악한" .
것을 감추어 주고 손님한테 도리를 잘 할지어다 이것이 자손세대에 닿는 업이다 하시며. ." "
세 번을 생각하고 한 가지 일을 하고 종결을 맺어 놓고 후회를 하지 말라 자신만만하게 해.
낼 일이라도 백 번을 참으라 하였고 타인의 물건은 팃검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
베풀거든 생각지를 말고 만사에 욕심을 버리고 학문에만 욕심을 가지라 하셨다 배우는 우" .
리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관직은 세 때에 조정으로부터 퇴조하여 여생을 우. 34
국과 후진양성에만 이바지 하시다가 세에 졸하셨다 저서에는 퇴조 유호 문헌에는 고83 . 「 」 「
종실록 국조인물록 정원일기 편이 있다 한 나라의 충신으로서 조국을 위해 자기의.」「 」「 」
부귀영화를 저버리고 녹을 먹는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그를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생각해 본다  .

만약 그분이 정계에서 활동했더라면 왜놈들의 정복을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  
다.


